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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혼합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8년도와 2009

년도에 혼합교육으로 진행된 신경해부학을 이수한 물리치료과 1학년생 10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혼합교육은 13주 동안 주당 3시간의 강의실 수업과 16강 24강좌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Kolb의 학습양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융합자가 가장 많았다. 학습양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혼합교육을 가장 선호하고(학습자의 92.1%), 혼합교육에 의해 학습참여도(학습자의 55.5%)와 흥미도(학

습자의 58.8%)가 향상되었으며, 혼합교육이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학습자의 85.1%) 나타났다. 강의만

족도에 있어서는 학습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융합자의 만족도가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적응자의 만족도인 67.5%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중심어 :∣물리치료∣학습양식∣혼합교육∣강의만족도∣학습참여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arning style on blended learning. 

Subjects were 102 college students(grade 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ho enrolled in 

'neuroanatomy' course. Blended learning was composed of 13 weeks-3 hour/1week in offline 

and 16 chapters-24 lessons in online. According to Kolb's learning style, assimilator was the 

most comm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learning style but, they were 

most preferred blended learning(92.1% of subjects), improved participation and excitation in 

learning(each 55.5%, 58.8% of subjects), and blended learning was helpful in learning(85.1% of 

subjects). In student's satisfact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arning style.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in satisfaction between assimilator(80.7%) and 

accommodator(67.5%).     

■ keyword :∣Physical Therapy∣Learning Style∣Blended Learning∣Satisfaction∣Participation∣

 

    

Ⅰ. 서 론 

정보통신 공학의 급속한 성장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 많은 분야에서 개

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들과 연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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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을 수반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강의는 시

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 학습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교수와의 비대면으로 인한 단일 방향성 교육으

로 학생이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쉽다. 메일이나 쪽

지로 학습참여도 및 학업 상황을 학생에게 알려주고 학

습을 촉진한다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수업에 비해 제

한점이 많아서 학습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

라인 수업과 웹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교육(blended learning)이 제안되고 있다.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이러한 혼합교육을 시도하려 

하고 효과 분석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

은 일반강의와 혼합교육 간의 학습효과를 분석하거나

[1][2], 가상강의나 혼합교육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1][3-6], 웹기반 교육의 어떤 요소가 학업

성취도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7-13] 연구들

이었다. 반면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교육의 지배

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의 특성에 따른 혼합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습양식은 학

습자가 어떻게 학습 환경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고, 반

응하는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인지적, 

정의적, 생리적인 학습 선호의 종합으로 정의된다[14]. 

또한 학습양식은 학습 중에 발생하는 정보처리과정에

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띤 

학습방법의 총체이며[15], 자신만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한 지식,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 습관이다[16]. 따라서 

학습양식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 학습동기 

및 협동학습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7][18].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웹기반 온-

오프라인 혼합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활동, 선호하

는 학습방법,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 혼합교육의 학습기

여도 및 만족도와 관련되는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혼합교육 

혼합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내용 및 학습경험을 강

화시켜 주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제시 기법이나 전

달 방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9].

한국교육공학회[20]에 의하면, 혼합학습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방법, 학습매체, 상호

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설계전략으로서, 

주로 온라인 학습전략과 오프라인 학습전략을 적절히 

결합 활용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체제 설계전략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

서 혼합교육은 혼합학습, 블렌디드러닝, 블렌디드학습

과 혼용되어 사용되며, 면대면 교육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인 이러닝(e-learning)을 적절히 혼합한 형

태의 교육방법을 의미한다[1][3][14][21-23].

혼합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

의 저장과 갱신이 쉽고, 정보의 검색, 활용, 새로운 정보

의 생성 및 공유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

로 모든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면대

면 집합교육이 통합되므로 원격교육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24]. Jung과 Suzuki[25]는 열린 상호작용, 지식 

창출, 정보의 분배, 효율적 학습관리의 차원에서 대학에

서 혼합식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양미[26]는 혼합식 교육이 자기주도 학습, 원격학습, 

의사소통과 협력, 학습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환경을 대학교육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혼합교육은 미국 훈련개발협회에 의해 21세기 10개

의 최고의 지식 전달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하이브리드의 엄청난 증가와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가

운데 80-90%가 혼합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주목 받고 있다[27].

2. Kolb의 학습양식 

학습양식이란 시간과 상황이 달라져도 교수, 학습 상

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학습행동의 두드러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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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 학습

방법, 학습습관, 학습요령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특성

으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 나름대로 지식을 다

루는 독특한 방식이다[15]. Dunn[28]에 의하면 학습양

식이란 정보가 인지되고 유지되는 방법으로 “무엇

(what)"을 학습하느냐 보다는 “어떻게(how)" 학습하느

냐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학습자마다 자

신이 선호하는 학습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맞

는 교수방법 혹은 교수양식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중요

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Kolb의 학습양식 검사는 뇌 연구와 경험학습 등의 체

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외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14].  

Kolb는 학습을 삶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문제해결 과정이 4단계의 연속

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먼저 구체

적인 경험을 하며, 구체적인 경험은 관찰과 숙고의 기

초가 된다. 관찰한 사항들은 아이디어 혹은 행위를 이

끄는 이론으로 동화되며, 이와 같은 관계는 다시 새로

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이끈다. 따라서 그의 

경험학습 과정의 학습단계는 구체적인 경험(concrete 

experience),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

적인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적극적인 실

험(active experimentation)으로 나타날 수 있다[29]. 

경험학습이론에서는 학습을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

는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는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의 유형이며, 반성적 관찰과 

활동적 실험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의 유형이다[그림 

1].

실행형인 적응자(accommodator)는 정보를 구체적으

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논리적인 분

석보다는 직감과 실전 경험을 기초로 학습하는 유형이

다. 창의형인 분산자(diverger)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

식하고 사려 깊게 처리하고자 하며, 다양한 관점으로부

터 구체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관찰형

인 융합자(assimilator)는 정보를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사려 깊게 처리하고자 하며, 개별적인 관찰을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론적인 모형을 창조하는 능력이 탁

월하다. 실험형인 수렴자(converger)는 정보를 추상적

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아이디어

와 이론으로부터 실제적인 것을 찾아내고 응용하는 능

력이 뛰어나다[30][31].

그림 1. Kolb 경험학습 과정과 기본 지식 형성(198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1학년 2학기 U대학 물리치

료과에 개설된 전공필수 과목인 신경해부학을 수강한 

학생들 중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102명의 자료를 대상

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20.3±3.3세였으며, 남학생이 

42.2%(42명), 여학생이 58.8%(60명) 였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95.1%가 e-mail을 쓰고 받는데 ‘문제가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는 4.93%로 나타났다. 모든 대상자의 집에 컴퓨터가 있

었으며, 모두 검색엔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사용 실력에 대

해서는 ‘수준급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7%, ‘중간 

정도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9.6%, ‘겨우 워드작업을 

하는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6.7%로 나타났다. 

이전에 가상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1.2%가 수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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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될 신경해부학 가상강의 콘텐츠는 

eStream Presto 4 Version(Xinics Inc.)를 이용하여 연

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16개의 장(chapters)과 24

개의 강좌(lessons)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42
60

41.2
58.8

e-mail을 쓰고 
받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많다

97
5

95.1
4.9

컴퓨터 사용 실력이
수준급

중간 정도
워드작업 수준

14
71
17

13.7
69.6
16.7

검색엔진을 탐색할 
줄

안다
모른다

102
0

100
0

집에 컴퓨터가 있다
없다

102
0

100
0

이전 가상강좌 
수강경험

있다
없다

9
93

8.8
91.2

그림 2. 가상강의 목차

온라인 강의는 대학 홈페이지의 가상강좌 부분에서 

수강생에 한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다. 개설기간

은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말고사를 완료하는 시

점까지로 하였다. 

각 강좌별로 기준 시간을 정하고, 기준시간 이상 수

강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표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가상강좌의 출결사항[그림 2]과 게시판 활용 및 질문방 

이용 등을 성적에 반영한다고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

한 13주 동안 주당 3시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가상강

의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까지 전체 16주 동안 실시되

었다. 온라인 강의는 전체 988분의 기준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표 2], 각 장별로 2주간 개방하였으나 학생

들의 요구에 따라 크게는 3～4주간 개방하였다. 학생들

의 학습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질의응답, 논의하기, 발표

하기, 과제풀이, 문제풀이였으며, 온라인에서는 질의하

기, 토론방, 게시판 및 자료실 활용하기, 과제제출, 학습

활동 및 성적 확인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 가상강의 출결 점검

표 2. 혼합교육의 주차별 학습주제 및 학습시간
학습
주차

학습주제 및 학습시간(분)

오프라인 온라인

1 수업오리엔테이션, 신경계 
발생 150 신경계 발생 60

2 신경계의 구성 150 신경계의 구성과 생리 102
3 신경계의 생리, 운동조절과 

반사 150 신경신호전달 59

4 뇌의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
조, 대뇌피질의 기능 150 신경계의 운동조절 73

5 대뇌기저핵의 구조와 기능 150 뇌의 육안해부 30
6 연수와 뇌교의 구조와 기능 150 대뇌피질 135
7 중뇌와 뇌간망상체의 구조와 

기능 150 대뇌기저핵 57
8 중간고사 - 대뇌변연계 35
9 소뇌의 구조와 기능 150 뇌간망상체 57
10 간뇌의 구조와 기능 150 중뇌 80
11 시상하부의 구조와 기능 150 뇌교 95
12 뇌신경과 자율신경계의 기능 150 연수 29
13 척수의 구조와 상행전도로 150 척수의 표면해부 36
14 척수의 하행전도로 150 척수의 구조 35
15 보강 및 정리 - 척수의 신경전도로 71
16 기말고사 - 척수손상의 임상적 문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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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양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Kolb의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하는 학습양식 검사 도구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박성희[32]의 학습양식 검

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고등 및 기업교육 분

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33].

4. 강의 평가 질문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방법, 혼합교육을 통한 교과

목에 대한 학습참여 및 흥미도, 가상강의를 활용한 혼

합교육의 학습기여도 및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을 이

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양식별 반응과 

효과에 대해서는 교차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α=0.05로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습양식에 따른 가상강의 학습활동

연구대상자의 학습양식을 조사한 결과, 융합자가 39

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산자가 30명(29.4%), 

적응자가 24명(23.5%), 수렴자가 9명(8.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가상강의에서의 학습활동은 전체 학습시간과 수강회

수, 각 단원별 평균 반복 수강 수, 1주일 동안 가상강의 

수강에 할애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시

간은 가상강의 출결과 관련하여 전산 상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각 강좌별 

기준시간을 모두 수강하면 100%의 학습시간을 달성하

게 된다. 수강회수는 가상강의를 반복 수강한 전체 회

수로 표시된다.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라 가상강의에서의 학습활동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학

습시간은 74.9±34.627%였으며, 수렴자의 학습시간이 

82.3±22.836%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적응자의 학습시

간은 66.1±43.0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가상강의의 학습시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학습양식에 따른 가상강의 학습시간 

학습양식
빈도 학습시간(%)

명(%) 평균±표준편차 F p

적응자 24(23.5) 66.1±43.077

.762 .518
분산자 30(29.4) 78.5±29.175

융합자 39(38.3) 75.7±35.097

수렴자 9(8.8) 82.3±22.836

총 102(100) 74.9±34.627

전체 수강회수는 평균 22.8±12.280회 였으며, 분산자

(23.5±12.216회), 수렴자(23.4±7.601회), 적응자

(22.3±14.391회), 융합자(22.3±12.187회) 순으로 반복 수

강회수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각 단원별로 평균 몇 회 반복하여 수강하였는지 알아

본 결과, 평균 1.89±.702회 반복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학습양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학습양식에 따른 가상강의 수강회수 

학습양식
수강회수(회) 반복 수강수/1단원(회)

평균±표준편차 F(p) 평균±표준편차 F(p)

적응자 22.3±14.391

.074
(.974)

1.86±.774

.631
(.597)

분산자 23.5±12.216 2.03±.778

융합자 22.3±12.187 1.82±.609

수렴자 23.4±7.601 1.78±.667

총 22.8±12.280 1.89±.702

가상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당 몇 시간을 할애하

였는지 알아본 결과, 분산자가 2.97±1.401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응자(2.86±.941시간), 융합자

(2.62±1.037시간), 수렴자(2.22±.833시간) 순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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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주당 평균 2.74±1.13시간 가상강

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양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5. 1주일 동안 가상강의 수강에 할애한 시간 

학습양식
수강시간(시)/1주일

평균±표준편차 F p

적응자 2.86±.941

1.248 .297
분산자 2.97±1.401

융합자 2.62±1.037

수렴자 2.22±.833

총 2.74±1.130

2. 선호하는 학습방법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알

아본 결과, 수렴자의 100%, 분산자의 93.3%, 융합자의 

92.3%, 적응자의 87%가 혼합식 수업을 선호하고 후배

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습방법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대

상자의 92.1%가 혼합식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응자의 8.7%와 융합자의 2.6%가 

강의실에서만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적응자의 

4.3%와 분산자의 6.7%, 그리고 융합자의 5.1%가 온라

인을 통한 가상강의로만 이루어진 수업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학습양식 간에 선호

하는 학습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학습양식 따른 선호하는 학습방법     

학습양식
선호하는 학습방법(명(%))

χ
2

강의실수업만 온라인수업만 혼합식수업

적응자 2(8.7) 1(4.3) 20(87)

0.610
분산자 0 2(6.7) 28(93.3)

융합자 1(2.6) 2(5.1) 36(92.3)

수렴자 0 0 9(100)

총 3(3) 5(5) 93(92.1)

3.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매

우 높아졌다’을 1점, ‘약간 높아졌다’을 2점, ‘보통’을 3

점, ‘높아지지 않았다’를 4점,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전통적인 강의실 교육과 비교하여 가상강의를 활용

한 혼합교육에 있어 학생 본인의 학습 참여가 높아졌는

지 에 대한 물음에 학습자의 12.9%가 ‘매우 높아졌다’, 

42.6%가 ‘약간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총 55.5%의 학습

자가 혼합교육에서 본인의 학습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표 7]. 

가상강의를 이용한 혼합교육을 수강한 이후 교과목

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8.8%

가 ‘매우 높아졌다’, 50%가 ‘약간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총 58.8%의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참여도 및 흥

미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     

학습참여도(%) 흥미도(%)

매우 높아짐 12.9 8.8

약간 높아짐 42.6 50

보통 33.6 29.4

높아지지 않음 8.9 7.8

전혀 높아지지 않음 2.0 3.9

표 8. 학습양식에 따른 학습참여 및 흥미도

학습양식
학습참여 흥미도

평균±표준편차 F(p) 평균±표준편차 F(p)

적응자 2.5±.933

.504
(.680)

2.58±.929

.394
(.757)

분산자 2.28±.751 2.33±.758

융합자 2.54±1.022 2.51±.997

수렴자 2.44±.726 2.56±1.014

총 2.45±.900 2.48±.909

4. 혼합교육의 학습기여도 및 만족도

혼합교육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학습기

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를 1점, ‘도움이 되었다’를 2점, ‘보통이

다’를 3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를 4점, ‘전혀 도움이 되

지 않았다’를 5점으로 하였다.

가상강의를 활용한 혼합교육이 학습자의 학습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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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의 36.6%가 ‘아주 

도움이 되었다’, 48.5%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여 

총 85.1%의 학습자에게서 혼합교육이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

답한 경우는 1%였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

답한 경우는 없었다[표 9]. 혼합교육의 학습기여도에 있

어서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9. 혼합교육의 학습기여도    

학습기여도 빈도(명) %

아주 도움 됨 37 36.6

도움 됨 49 48.5

보통 14 13.9

도움 안됨 1 1

전혀 도움 안됨 0 0

혼합교육으로 실시된 신경해부학 교과목의 강의 만

족도는 실제적인 만족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몇 퍼센트 만족하는지 수치로 

적게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강의 만족

도는 평균 77.1±18.81%였으며, 융합자의 만족도가 

80.7±16.4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자

(79.7±16.089%), 수렴자(78.3±15.411%), 적응자

(67.5±23.866%)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강의 만족도

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에 의하면 적응자

와 융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 10. 혼합교육의 학습기여도 및 만족도

학습양식
학습기여도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F(p) 평균±표준편차 F(p)

적응자 1.88±.741

.502
(.682)

a67.5±23.866

2.929
(.037*)

분산자 1.73±.691 79.7±16.089

융합자 1.74±.685 b80.7±16.455

수렴자 2.00±.866 78.3±15.411

총 1.79±.712 77.1±18.810

 *p<.05  ab 유의한 차이 있음

Ⅴ. 고 찰 

혼합교육은 이러닝(e-learning)이 도입된 초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오프라인 수업

에서 보완하고, 강의실에서의 면대면 수업에서 부족한 

다양한 학습보조 활동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보완해 주

는 방식으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져 왔다. 

혼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

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양식과 같은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양식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법과 학습과정이 다르며, 이를 고려한 

학습 환경의 제공이 학습효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학습양식에 따른 혼합교

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적응자,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로 

구분하였다. 혼합교육은 매주 3시간씩 강의실에서의 오

프라인 수업을 모두 실시하고, 16주 동안 16장 24강(기

준시간 988분)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습

양식으로는 융합자가 38.8%로 가장 많았는데, 의과대

학[34]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가장 흔한 학습양식이 

융합자[35]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학습자들의 가상강의 학습활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학습시간은 74.9±34.627%였으며, 전체 

수강회수는 평균 22.8±12.28회로 나타났다. 각 단원별 

평균 반복 수강 수는 1.89±.702회 였으며, 주당 가상강

의 수강에 할애한 시간은 평균 2.74±1.13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교과목에서 주당 3시간인 수업을 2

시간은 온라인, 1시간은 강의실 수업을 한 이전 연구

[14]에서 한 강좌 당 평균 수강 횟수가 2.68회였던 것에 

비해서 다소 작은 반복수강을 보였는데, 이는 혼합교육

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3시

간인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하고, 다시 가상강

의를 통해 재학습하게 한 것이므로 시간을 분할하여 적

용한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각 강좌 당 반복 수강 수가 

작은 것으로 이해된다.  

학습자들이 선호하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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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방법을 알아본 결과, 전체 대상자의 92.1%가 혼합식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호

는 학습자들의 학습양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윤승금[22]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습방법 역시 혼합교육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혼합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참여도와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습자의 55.4%가 자신의 학습참여

도가 높아졌으며, 학습자의 58.8%는 교과목에 대한 흥

미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습양식 간에 학

습참여도 및 흥미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14]의 연구에서 학습양식과 학습참여도의 관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습

양식에 상관없이 혼합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높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것으로 고려

된다. 

혼합교육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학습자의 85.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

데, 학습양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이나 학습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학

습효과가 크다[28][36-38]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92.1%의 학습자가 혼합식 수업을 선호했던 점을 상기

해볼 수 있다.

혼합교육으로 진행된 수업의 전체 강의 만족도는 평

균  77.1±18.80%였으며, 학습양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자의 만족도가 

80.7±16.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산자, 수렴자, 

적응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적응자의 경우 논리적

인 분석보다는 실전 경험을 기초로 학습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론 위주인 교과목의 특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혼합교육에 있어 학

생들의 학습활동, 선호하는 학습방법, 학습참여도 및 흥

미도, 혼합교육의 학습기여도 및 만족도와 관련되는 효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습양식으로는 

융합자가 가장 많았으며, 분산자, 적응자, 수렴자 순이

었다. 

가상강의에서의 학습활동을 조사한 결과, 학습시간

은 74.9%, 총 수강회수는 22.8회, 각 단원별 평균 반복 

수강수는 1.89회, 주당 가상강의 수강에 할애한 시간은 

평균 2.7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학습양식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자의 92.1%가 혼합식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학

습방법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학습양식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습양식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모든 학습자들이 혼합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혼합교육이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습양식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학습자의 55.5%는 학습참여도가 높아졌

고, 58.8%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지만, 학습자의 85.1%가 혼합교육이 학습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하여 학습양식에 상관없이 혼합교육이 학

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고려된다.

혼합교육의 전체 강의만족도는 평균 77.1%였으며, 

융합자의 만족도가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

응자의 만족도인 67.5%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상

관없이 학습자들은 혼합교육을 가장 선호했으며, 혼합

교육에 의해 학습참여도 및 흥미도가 향상되었으며, 혼

합교육이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만족

도는 학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융합자의 만족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차후 혼합교육의 구성 및 운영방

식에 따른 영향 및 각각의 학습양식을 잘 고려한 혼합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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